
화학기업, 산업안전대책 마련 시급!
노동부 , 화재·폭발 등 줄지 않아 … 협력기업 근로자 교육 등 관리 강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대통령 선거 등 국내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화재·폭발 등 중대형 사고에 대한 예

방대책이 마련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제도 활성

화 대책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취급업소의 위험공정시설 일제점검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월드컵 개최에 기여

해 왔으나 최근 들어 화학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8월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사업장 474개의 이행수준은 3개 등급으로 평가돼 구분·차등 관리

되고 있다.

PSM 대상 사업장 등급 비율

합계 P등급(우수) S등급(보통) M등급(불량)
474(100%) 150(31.6%) 229(48.3%) 95(20.0%)

† 우수업체(P등급)는 PSM 자율이행, S 및 M등급 집중관리

또 2002년 3-5월 동안 PSM 비대상 사업장 중 549개 화학관련 업소를 점검해 2900건을 시정조치하는 한편, 안

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화학물질 다량 취급 기업을 중심으로 화재·폭발·누출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화

학공장의 PSM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위험관리시스템 IRMS(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도 개발했

다.

그러나 월드컵 기간 중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성과를 얻

었으나 이후 여름 휴가철 등으로 예방활동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하면서 안산 시화공단의 에너지뱅크, 평택 포승공

단 동우화인켐 화재·폭발 사고로 총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 풍산 동래공장은 월드컵 개최 직후인 2002

년 7월5일 폭약 취급 부주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2002년 8월 24일 동일 부서에서 사고가 재발했다.

더욱이 PSM 대상 기업과 비대상 기업 구분 없이 중대 산업사고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

고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소규모 업소에서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 연차보수를 위한 설비가동 정지와 운전개시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소규모 설비 개·보수 하청기업에 의한 사고 유발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화학업소 중대산업사고 예방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PSM 비대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다량 취급

하는 기업을 선정해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점검했다. 또 연차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화학

기업을 파악해 집중 관리한다.

한편, 2002년 PSM 이행수준을 평가해 해당관서에 통보하고 다시 지방 노동관서는 사업장에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차등 관리하게 된다.

대형 정유기업 및 석유화학기업의 협력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해 모기업 안전부서에서 하청 근

로자가 작업을 개시하기 전 반드시 해당분야 교육의 이수여부를 확인케 한다.

공정안전관리(PSM) 기술도 전파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청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심사·확인 완료

이전에는 설비가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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